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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목회서신]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2019, 요단)의 저자인 뉴송교회 박인화 목사의 두 
번째 저서로 엄혹한 코로나 19로 위축된 성도들에게 사랑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쓰기 시작한 서신 일부를 간추려 묶은 책이다. 저자는 팬데믹 상황에서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사실을 체감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을 격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공동체의 가족들이 고난 가운데 
희망의 줄을 놓지 않도록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고민의 
결과물인 본서를 읽다 보면 저자의 따뜻한 목양의 마음이 느껴진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할 수만 있다면,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한 목자의 고민과 열정이 읽힌다. 

- 모든 서신을 관통하는 저자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영원한 소망의 약속이며, 
승리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 본서는 단지 성도 개인에 대한 위로와 회복에만 초점 맞추어 있지는 않다. 성도의 
회복이 교회의 회복으로 이어져 교회의 존재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 사명을  
교회 차원에서 실천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재생산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섬기고 
있다.

- 탁월한 스토리텔러로 알려진 박인화 목사 특유의 스토리텔링은 일상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독자들의 마음을 열고 자연스럽게 주님의 얼굴을 향하게 만드는 부드러운 
힘이 있다. 글을 쓴다는 것이 장거리 마라톤과 같이 고통스럽기도 했다는 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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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들을 섬기는 부모의 마음, 목자의 심정으로 써 내려간 서신을 통해 성도들이 
혼돈과 불안에서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한다.

■ 저자: 박인화 

Patten University(B.A.)
Southea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M.Div & MACE)
Dallas Baptist University(Doctor of Divinity)
현재 미국 달라스 뉴송교회 담임 목사
미 남침례교단 한인총회 교육부 이사장
미 남침례교단 텍사스 주 총회(BGCT)의 문화참여위원회
(Cultural Engagement Committee) 실행위원
침례교를 대표하는 설교자이자 탁월한 스토리텔러

현재 박인화 목사와 뉴송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 사명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부탄과  
  남아공의 미전도종족(Unreached Unengaged People Group)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재생산하는 사역에 헌신하여 섬기고 있다.

저서로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요단, 2019)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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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속에서 

● p. 13
사람은 한 치 앞을 모르는 연약한 존재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호흡하는 자는 
호흡을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대하 7:14).

● p. 22
과거와 현재 상황에 전혀 영향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것에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과거나 코로나 19의 피해자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기회를 주시
는 것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 p. 31
예수님처럼 “인자가 온 것은 … 섬기려 하고…” 섬기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며(요 12:26)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류를 섬기려 하지 말고 가까운 사람을 섬기십시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 섬기는 곳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 p. 40
외출이 제한을 받는 지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은 눈앞에 있는 
장애물로 인해 두려워하는 시간이 아니라, 속사람의 근육을 키우고 건강하게 만드는 도전
을 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며 계획하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 p. 54
사람은 소유가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잃은 것들,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종을 쳤는데 소리가 나지 않으면 종이 아니듯, 고백 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일 수 없습니다

● p. 86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요즘 같은 상황에도 교회에서 제공하는 배움과 훈련에 동참하는 
성도들과 이웃을 돕는 기회를 붙잡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지금 두드리고 있는
기회를 손을 뻗어 잡으십시오. 기회의 첫인상은 초라하지만,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숨겨진 기회를 지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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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93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의 현상 중 하나로 적그리스도가 많아질 것을 언급했습니다(요한1
서). “적”이란 “반대한다”against는 뜻이지만 “대신에”instead of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요한은 말세의 현상 중 하나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경고합니다. 어떻
게 예수님을 중심에 둘 수 있겠습니까?

● p. 98
신앙이란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거나 수긍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그분이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못생긴 개구리FROG 속에 숨긴 하나님 약속을 붙잡
아야 합니다.

● p. 119
예수님의 손에서 망가지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토기장이의 손은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진흙을 망가트리기 때문입니다

● p. 132
자녀들이 악과 죄가 범람한 세상이라는 바다에 가라앉지 않게 하려면, 말씀이라는 ‘역청’과 
기도라는 ‘진’을 칠해야 합니다!

● p. 147
지금 우리는 코로나 19라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심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지켜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상급이 아니겠습니까?

● p. 153
교회의 위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적, 재정적 자원을 교회를 위해서만 쓰는 것입니다! 
위의 경고는 100번, 1,000번을 반복해서 모두가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자원을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마음이 작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213 훈련은 학습과 
실습을 병행하는 가운데 도심의 코너스톤 교회를 정기적으로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홈리스, 미혼모, 출소자들을 섬기는 것은 교회의 건강(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에 필요한 비료 역할을 합니다.


